
22. 7. 29. 오전 11:23 걸어야 비로소 보이는 남해, 남해바래길을 걷다 - 농민신문

https://www.nongmin.com/nature/NAT/TRV/359113/view 1/2

240㎞에 달하는 남해바래길은 두 발로 걸어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.

남해를 제대로 만끽하려면 교통수단을 버리고 두 발로 걸어야 한다. 섬 전체를 한바퀴 돌 수 있는 ‘남
해바래길’이 240㎞에 걸쳐 조성돼 있다. ‘바래’는 바닷물이 빠질 때 갯벌에 나가 파래·조개·미역·고둥
등을 채취하는 작업을 뜻하는 토속어다. 본선 16개와, 지선 4개 경로로 구성돼 취향에 맞게 동선을
짜면 된다. 독일마을→바람흔적미술관→편백숲임도 등을 경유하는 화전 별곡길, 동대만 간이역→식
포→천포 등을 돌며 고사리를 채취할 수 있는 고사리밭길, 서포 김만중 유배지였던 노도를 보며 걷는
구운몽길 등이 인기가 높다. 이동면에 있는 남해바래길 탐방안내센터를 시작점으로 삼는다면 특화
프로그램에 참여해볼 수도 있다. 야외에서 요가나 명상을 하며 심신에 안정을 찾은 후 걷기를 시작하
는 식이다. 

윤문기 남해관광문화재단 바래길팀장은 “남해는 바다·평지·언덕·산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지형이라
지루할 틈이 없다”면서 “경로 이탈을 알려주는 바래길 전용앱은 물론 길 안내체계까지 잘 갖춰져 도
보여행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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